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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환경호르몬 놀이매트 물의
시민모임, 2가지에서 DEHP 다량 검출 … 수거 않고 환불․판매 병행

LG화학은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검출된 놀이매트를 개선사항 없이 그대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해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5월1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의료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중 할인점에서 팔리는 

놀이방 매트 5종에 대해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 LG화학이 제조․판매한 2가지 종류의 놀이방 매트에서 어린이

용품에 많이 사용하면 위험한 DEHP(Diethylhexyl Phthalate)가 42만9000ppm, 40만6000ppm 검출됐다.

DEHP는 환경호르몬 의심물질로 인체에 과다하게 쌓이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정상발육을 저해하고 생

식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LG화학은 어린이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할인점 공급제품을 수거하거나 개선해 재판매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 공식적인 리콜 절차는 생략한 채 신문기사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 문제를 

인식한 고객들의 요청이 있으면 환불만을 해주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법적인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식적인 수거 및 정식 환불을 이행하지 않

고 이익만 추구해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LG화학은 10년간 25만장 정도를 판매한 가운데 최근 8000여장에 대해 환불해주었으며 금액으로는 4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놀이매트 등에서 환경호르몬과 같은 인체 유해물질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여 Phthalate를 유해물질

관리법상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로 지정하는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도 어린이용품에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사실이 적발되면 언

론에 즉각 공표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해경보를 발령하며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리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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